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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과 금산지역의 문화 
                                          
                                         금산문화원 사무국장 안용산
1. 인삼과 민속
 금산에서 인삼은 작물이 아니라 산신령이 점지한 영물(靈物)이었다. 지금처
럼 인삼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 인삼은 사람의 공력만이 아니라 산신이 점지
해주는 사람 이상인 모심의 대상이었다. 
 모심의 대상이었기에 삼장밭을 다 꾸미고는 삼장제를 산신제로 모셨고. 삼
장제를 지낼 때 산신령의 수호자인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와 지켜보거나 다
녀가면 인삼이 잘 자란다고 믿었다. 그런가하면 궂은 일을 당하거나 본 사람
은 본인은 물론 남들도 삼장밭에 가지를 않았다. 또한 삼장밭 주인이 죽으면 
삼장포에 부고를 내어 주인의 죽음을 알리기도 하였다.  
 

         삼장제 축문                         삼장포 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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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장제는 지난 해 가을 갈잎을 넣어 새로 만든 인삼밭에서 그 이듬해 봄에 
지낸다. 삼을 심은 후 삼장발로 삼장을 꾸미고 난 다음 청소를 하고 잎이 나
오기를 기다린다. 인삼의 싹이 트는 것을 입뇨라고 하는데 입뇨는 한자로 입
뇌(立腦)인 것을 말한다. 즉 머리를 세운다는 뜻이다. 인삼의 싹이 트는 부
분을 뇌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인삼을 사람 이상의 존재로 여겨 부여한 
명칭으로 볼 수 있다.
 입뇨를 할 때 쯤이면 보통 음력 3월 말경인데 각 집에서는 삼장고사를 지
낼 준비를 한다. 입뇨한다고 해서 아무 날이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생기복덕을 보아 날을 잡는다. 날이 정해지면 제주는 주인이 하는데 여자는 
제주가 될 수 없다. 제주는 제일 3일 전부터 문 앞에 문종이, 숯, 솔가지 등
을 꽂은 금줄을 치고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원래 궂은 일을 본 사람
이면 으레 인삼포에 가지도 않았고 설령 남의 일을 할지라도 그 달을 넘기
고 일을 하였다. 삼장제 역시 그 사이 궂은 일이 생기면 달을 넘겨 날을 새
로 받는다.
 날을 받은 3일이 무사히 지나면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날이 저물기를 기다
린다.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쯤이면 정성껏 준비한 제물로 돼지머리, 쌀, 삼
사실과 등을 차려 삼장으로 간다. 제를 지내는 곳은 삼장 가운데 가장 긴 고
랑으로 깨끗한 돌을 놓거나 짚을 추려 만든 제단에 진설을 한다. 
 진설이 끝나면 불을 밝힌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사용하여 문종이로 만든 
심지를 3발로 세워 놓는다. 그리고 향불을 사른 다음 두 번 절을 한다. 절을 
한 후 삼장통에 3회에 걸쳐 붓는다. 술잔을 올린 후 축원을 하거나 고축을 
하는데 축문이 있는 경우 축문을 읽는다. 고축이 끝나면 재배를 한 후 소지
를 올린다. 소지덕담은 주로 무만큼 크게 해달라고 축원을 한다. 소지가 끝
나면 재배를 하고 음복을 한 다음 집으로 돌아온다.
 삼장제를 지낼 때 호랑이가 바라보거나 그 다음날 호랑이 발자국이 있으면 
삼이 대단히 잘된다고 사람들은 믿었다고 한다. 

2. 인삼생산 과정
1) 인삼밭 선정 

 인삼을 넣을 밭은 흔히 일년을 묵힌다. 인삼을 심으려면 무엇보다 밭을 잘 
선정하여야 한다. 밭의 토양은 질밭이라고 하는, 모래가 없으며 황토흙이 있
는 밭이 좋다고 하며 인삼이 반음반양의 생육 특성에 따라 북쪽이 터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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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지밭을 봄부터 묵혀 이듬해 봄에 인삼을 심는다.

2) 인삼밭 거름

 아주 오래전에는 인삼밭에 거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시근이라 하여 종삼을 한 번 이식하던가 아니면 직파라 하여 아예 이식을 
않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봄에 새밭에 심고 늦가을에 캐서 집에 보관하였다
고 한다. 이식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부터라고 한다. 이때에는 인삼을 
넣을 밭에 땅도토리나무라 하여 가랑잎 또는 갈잎이라 부르는 풀을 사용하
였다. 인삼에는 이 풀이 제일이라 한다. 근래에 와서는 콩이나 닭똥 거름을 
인삼거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3) 갈이

 인삼을 넣을 밭은 갈어야 하는데 많이 갈면 갈수록 좋다고 한다. 이것은 
4-5일에 넣은 풀을 썰지 않고 그대로 갈았는데 보통 5일에 한번씩 갈았다
고 한다. 이것은 양근이라 하여 햇빛에 태우기 위하여 자주 갈았고 이것도 
이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였다고 한다.

4) 삼장통치기

 이듬해 심을 삼밭을 땅이 얼기 전인 초가을에 삼장통을 춘다. 가을에 통을 
춰야 겨우내 얼었다 풀어졌다 하며 얼부푸러져 흙살이 고와진다. 삼장통은 
삼을 심는 높은 통을 원통이라 하고 사람이 다니는 곳을 질통이라 하여 구
분을 하여 통을 추었다. 삼장통을 출 때는 골이 신을간을 향하도록 쇠로 좌
향을 잡아 통대가 높은 쪽이 북향을 향하도록 하였다.

5) 삼씨놓기(삼심기)

 종삼을 심기 위하여 봄부터 묵히고 가다리친 삼밭에 가을이면 삼종자를 놓
아야 한다. 먼저 통을 추고 본밭의 흙 위에 모래가 섞인 색별흙을 약 1cm 
펴 그 위에다 종자판으로 누른다. 그러면 구멍이 총총히 나는데 그 구멍에다 
일일이 손으로 구멍 하나에 씨 하나를 넣는다. 인삼씨를 다 넣었으면 다시 
그 위에다 색별을 펴고 겨울을 나기 위하여 풀로 삼장통의 원통을 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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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는 종자판 대신 기계를 사용하여 통을 추고 씨도 뿌린다.

6) 가개꾸미기

 봄이 되면 ‘삼장꾸민다’라 부르는 ‘가개’를 꾸며야 한다. 가개는 입뇨하기 전
에 통대로 앞뒤로 세우고 철사를 늘인다. 철사를 사용하기 전에는 처음에 장
목, 대나무를 사용했으며, 이것도 없을 때는 다래넝쿨을 사용하였다. 철사를 
늘인 다음 그 위에다 호밀대나 새때기로 만든 발을 치고 다시 그 위에다 덧
발을 친 다음 짚으로 철사와 발을 동여맨다. 동여매는 것도 예전에는 칡넝쿨
을 사용했으나 근래에는 천으로 만든 끈으로 맨다. 발도 차광막이라 하는 임
조로 만든 발을 사용하고 있다. 호밀대로 발로 사용하기 전에는 자작나무과
의 물박달나무, 오리나무, 개암나무 등 북방계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덮다가 
1920대 쯤부터 호밀대 발을 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삼장을 다 꾸몄으면 청소를 하고 삼장제를 지내고 그동안 일을 한 일꾼들
을 불러 같이 제물을 나눠 먹었다. 

7) 삼장 관리하기

 삼장제도 지내고 여름철이면 풀도 매고 소독을 한다. 소독을 하기 시작한 
것은 6.25부터라고 한다. 가을이 되면 삼장에 풀을 하여 덮는다. 삼이 겨울
을 나자면 삼장풀로 덮고 겨울에 내리는 눈 때문에 발을 내려야 한다. 발을 
한쪽에 놓았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꾸민다.

8) 삼딸집기

 꽃이 펴서 딸(인삼종자)이 맺기 전에 집어야 한다. 이것은 딸로 가는 영양
분을 차단하여 뿌리로 가게 하기 위하여 한다. 주로 이것은 3년근을 집는데 
더러는 2년근도 딸이 맺으면 집으며 4년근도 종자를 받을 것만 제외하고 집
는다. 종자로 삼을 딸은 빨갛게 익었을 때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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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삼캐기

 인삼은 대서전에 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서깎기도 했다. 단오만 지나면 
캘 수가 있지만 대서에 캐어야 삼의 약효가 좋고 말리기도 좋다. 삼을 캐는 
도구는 호미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곡괭이도 사용하였다. 요새는 캐는 시기도 
일정하지 않는데 그것은 수삼으로 넘기고 저장고가 있기 때문이다.

10) 인삼깎기

 주인집으로 가져온 삼은 큰 것. 작은 것 그리고 아주 작은 것으로 골라 아
주 작은 것은 기보시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음 새벽 4-5시에 인삼을 깎을 
사람에게 인삼 100개를 한몫이라고 하여 나눠준다. 인삼을 깎을 사람은 먼
저 뿌리를 떼고 센 다음 집으로 가져가서 깎는다. 깎는 도구는 대나무칼과 
베로 만든 수건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깎는다. 이때 중미를 너무 떼었다고 가
금 주인하고 큰소리가 오고가기도 한다. 

11) 인삼접기

 인삼은 햇빛에 말리며 대서에는 하루만 말리면 되었는데 밤에는 방다림이
라 하여 방에다 말린 다음 아침에 작은 것부터 골라 물질을 하고 물기를 말
린다, 그리고 몸통이 고우라고 국수판 같은 송판에 비벼 왕골속으로 만든 끈
으로 접은 삼을 동여맨 후 이가 안들어갈 정도로 말린다. 
 금산인삼은 인삼을 잘라보면 “심”이라고 부르는 가운데 부분이 80% 차지하
고 다른 지역의 인삼은 10% 차지하여 말리면 금산인삼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의 인삼은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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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삼종자 보관과 인삼 보관

 인삼종자는 음력 8월에 따서 냇물에 씻은 다음 깨끗한 모래와 섞어 시루 
같은 데에 보관하였다. 인삼 역시 지금처럼 밭에서 키우지 않고 1920년대까
지는 가을에 캤다가 봄에 심을 때까지 집에다 보관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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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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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농업의 농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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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화를 통해 본 ‘인삼’이야기(강현모, 2009, 금산문화원)


